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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순 제3주일 복음 나누기

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

(요한 4,7-15)
1. 성호경
2. 시작성가(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)
3. 새로 온 사람 소개
4. 준비기도<각자 자유롭게>
5. 독서 (성경읽기) - 요한 4,7-15
+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   
  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“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.” 하고 

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

  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. 

 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
마실 물을 청하십니까?”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.

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. “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‘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.’ 하고 
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,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
주었을 것이다.”

 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선생님,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, 어디에서 
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? 

 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?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
주셨습니다.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.” 

 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. “이 물을 마시는 자는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. 

 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.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
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.” 

 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선생님,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
않고,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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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세밀한 독서 나눔
l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.(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)
l 모두 들은 후,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,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.
l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.
l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.

※ 묵상나누기
(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)
v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v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

l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.

< 성경해설 >
 야곱의 우물가에 마주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낯설음에서 시작하여 파격으로 우리를 
이끌어갑니다.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유다인과 사마리아인, 그것도 남자와 여자라는 틀과 선이 
무너지고, 천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실 물을 찾던 예수님께 오히려 생명의 물을 
청하는 반전으로 이어집니다.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청하는 사마리아 여인, 그녀는 아마도 단순한 
호기심으로 물을 청했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, 쉽게 납득 되지 않는 자기 삶의 갈증을 예수님을 통해 
해소하려 한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. 이처럼 우리 삶의 틀과 선을 깨뜨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
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, 우리 삶의 갈증을 해소할 생명의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. 
움켜쥐고 놓지 않는, 절대적이라 여기고 살던 우리 삶의 많은 기준들이 허물어지면 하느님 안에 새로운 
질서가 생겨나게 되고,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갈증들을 하나 둘씩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.

6. 안건토의와 공지사항 전달

7. 마침기도
  주님,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
 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. 아멘.

8. 마침성가(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)


